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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한반도 지형 “급변”
환경평가원, 기후변화 모델 토대 향조사 … 미래 예측시스템 시급

쌀, 보리 경작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오렌지, 레몬, 키위의 경작이 늘어나며 공주와 삽교천은 홍수와 범람, 

금강과 서부해안 지역은 가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는 9월12일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서울 국제포

럼>에서 발표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향에 대해 일부 공개했다.

한화진 박사팀은 기후변화국가간위원회(IPCC)가 2007년 이산화탄소 농도에 근거해 내놓은 기후변화 모델을 

토대로 기후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후가 크게 변화해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바

꿀 정도로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실패해 현재 389ppm 수준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100년 830ppm 정

도로 높아질 것을 가정한 것이다.

기후변화가 가정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되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0년 448.7ppm, 2050년 

587.9ppm, 2080년 682.7ppm으로 높아지고 기온도 2020년 1.2℃, 2050년 2.5℃, 2080년 4.4℃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해수면 높이도 2100년에는 50㎝ 이상 상승하고 서해안에 침수피해 발생한다.

농업은 쌀, 보리 경작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따뜻한 남쪽에서 재배되던 오렌지, 레몬, 키위 재배가 늘어나

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경작지는 줄어들며 온대 산림이 점차 축소되고 아열대 식물이 증가해 공주와 

삽교천 등은 홍수와 범람에 시달리고 금강과 서부해안 지역은 가뭄에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면과 해수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난류성 어족의 수확이 증가하고 한류성 어류는 감소하며 해수온도 상승

으로 장기간 넓은 역에 걸쳐 적조현상이 발생해 어류와 조개류의 생산을 위협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또 기후온난화는 국민 건강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름철 기온이 30℃에서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는 노인과 어린이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진 박사는 “연구결과는 최악의 온도상승을 가정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지구온난화의 피

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변화된 생태계에 적응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미래 예측시스템이 구축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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